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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The moment the boundaries disappear, beauty b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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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 인사말 차준택

부평구청장

문화도시에 지정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는 행정구역은 

다르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로 시작해 

1914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부터 인천에 속해 1995년 부평구로 

개칭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어져 온 부평과 부천의 관계를 오늘의 문화

도시 조성 사업으로 발현시킬 수 있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취향과 안목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감상을 넘어 구

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근래에 미술품 투자 붐이 불면서 

곳곳에 아트페어가 성행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부평에 시각예술 행사

와 갤러리가 부족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도시의 연합으로 부평·부천아트페어

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트렌드를 쫓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작품을 선보이고 문화도시 시민들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대안

적인 축제를 여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술은 분명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또한 예술은 우리의 자부심

입니다. 도시의 특색이 묻어나는 예술가의 작품창작과 소유하고 싶은 작품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미술품 판매와 소장의 경험이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를 넘나드는 시민들이 풍성한 예술의 향연을 흠뻑 누리

시고, 의미 있는 가을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작품과 공연

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예술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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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인사말 조용익

부천시장

국가지정 문화도시인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가 협력하여 준비한 

‘2023 부평·부천 아트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부평·부천아트페어는 “경계 없는 아름다움(Beauty without 

Boundaries)”이라는 주제로 지역적 경계와 정형화된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지역의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도시는 지난해 부천 아트벙커B39에서 

열린 제1회 2022 부천·부평아트페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처럼 개최되는 우리 아트페어가 두 도시의 시민이 교류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100여 명의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이 시민 여러분의 삶에 빛과 색을 더

하고 깊은 감동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지역 예술인 양성과 지속적인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트페어에 참여해 주신 두 지역 작가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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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문화공유지대 사업은 부평과 부천의 예술가 

교류와 공통의 문화권 형성을 위해 시도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각예술이 

중심이 된 아트페어로 협력해 왔으며, 올해로 2회를 맞아 부평에서 열립니다. 

보통의 아트페어가 여러 화랑의 연합으로 미술품을 전시, 판매한다면 

‘부평·부천아트페어’는 도시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작품 소장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화이트큐브가 아닌 지역의 역사성이 담

긴 오래된 유휴건물을 행사장으로 택했습니다. 화랑로에 위치한 협성원에서 

열리는 부평·부천아트페어에는 화랑이 아닌 100명의 시각작가가 주인공입니

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400여 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바

랍니다.

부평과 부천의 앞 글자에서 딴 BB를 모티브로 사업의 의미를 부각시

킨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지 않고, 함께 연대와 상생의 문화를 

일궈내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각예술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

한 예술분야가 어우러지는 장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문화공유지대 사업 초반에 모인 예술가들의 바람대로 예술가 교류의 

자리와 포럼도 마련했습니다. 클래스, 퍼포먼스, 음악공연, 스탬프투어는 지역 

미술계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누

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즐기고 가

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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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김재은

부평부천아트페어 디렉터

 문화도시부평, 문화도시부천. 문화도시 임을 앞세우며 활발하고 다

양한 문화예술적 기획들로 도시에 색을 입히는 중인, 비슷한 듯 다른 접경한 

두 지역에서 ‘경계없음’을 주제로 함께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태초에 우린 모두 경계없음에서 출발한다. 세대, 장르, 매체 등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생겨난 단어와 구획들이 우리 서로를 하여

금 경계를 만들고 구분을 짓게 만들기 시작했다. 우수한 세대도 열등한 세대도 

없다. 고급장르와 저급장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매체에 절대적 우등 순위

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도 경계가 있는 것이 아

니다. 그저 이 세계엔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 뿐이

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포용과 인정보다는 편가르기, 급나누기,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며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는가? 서로에 대한 경계를 거두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해보자. 다양한 세대, 장르, 매체가 담긴 이 아트페어는 

다양한 가치를 담은 작가들의 이야기들로 꽃피우며 아트페어를 넘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적 축제로의  확장을 지향한다. 

2023 부평부천아트페어는 도시별 50명씩 100명의 시각작가가 모여 

평면, 입체,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2층~4층으로 구성된 전

시 공간은 방마다 다양한 주제와 컨셉으로 작가들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

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획 전시를 연이어 관람하는 듯한 영감을 준다. 2층, 3층

에서 각 방들 마다 제시된 주제와 컨셉은 4층에서 비로소 조화를 이루며 ‘경계

없는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또한 페어에서는 두 도시의 다양한 시각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작품

들 외에도 스탬프투어, 음악공연, 퍼포먼스, 이벤트를 마련하여 도심 속 예술

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준비된다. 페어는 화이트큐브가 아닌 지역의 오래된 

유휴건물인 협성원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예술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점을 만

들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제시를 하려는 부평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부평에서 처음 열리는 아트페어로서 시민들의 예술향유와 대중적인 예술 판매 

구조를 제시하는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대한다. 

2023 부평부천아트페어 ‘경계 없는 아름다움 Beauty without 

Boundaries’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더 다양한 아름다움의 희

열이 꽃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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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강전희
'아름다운 색채와 빛이 어우러지는 로맨틱함' 

추상적인 공간과 구상적인 공간을 혼합하여 아름다운 

색채와 빛의 느낌을 통해 3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한다. 르네상

스 시대의 아름다운 색채와 풍요로운 느낌의 페인팅으로 감동

을 전달하고자 한다.

공 간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0 X 5 0 c m

공 간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4 7 X 5 4 c m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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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운
'따뜻하고 서정적인 추억을 공유하는

문인화 섬유아트'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노래

하듯 읊조리고 싶다. 따뜻하고 서정적인 추억을 공유하며 등을 

다독이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작업을 소재로 하며, 연그

림과 감을 대표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당 신

 f i b e r  r a y ,  t e x t i l e d y e ,  

5 0 X 3 5 c m

푸 르 른  날 에  외 출

 f i b e r  r a y ,  t e x t i l e d y e ,

a c r v i l i c  p a i n t ,  5 0 X 3 5 c m

회 상

 f i b e r  r a y ,  t e x t i l e d y e ,  

s t o n e ,  a c r v l i c  p a i n t ,  

5 0 X 3 5 c m

꿈 틀 거 리 는  마 음

 f i b e r  r a y ,  t e x t i l e d y e ,

a c r v i l i c  p a i n t ,  5 0 X 5 0 c m

사 계 절 의  꿈

 f i b e r  r a y ,  t e x t i l e d y e ,

9 0 X 5 0 c m

1

2

3

4

5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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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안
'사회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다.'

인간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과 생존 방식에 관

심을 둔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사

회를 분열하는 젠더 갈등, 사회의 존속을 걱정케 하는 저출산 

문제 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

상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의 생존 경쟁과 같은 단

순 자연 현상인 것인지 생각해 보며 작업에 녹여 낸다. 

1

2

3

4

5

3

1

도 대 체  나 한 테  왜  그 래 요

 2 0 1 9 ,  A c r y l i c  a n d  O i l ,  P a i n t  

o n  c a n v a s ,  6 0 . 7 X 6 0 . 7 c m

단 지  다 를 뿐 이 야 .

 2 0 1 7 ,  A c r y l i c  a n d  o i l ,  c a r  

p a i n t  o n  c a n v a s ,  1 1 6 X 9 1 c m

다 각 도 의  이 야 기 들

 2 0 1 8 ,  A c r y l i c  a n d  O i l ,  P a i n t  

o n  c a n v a s ,  5 3 X 4 5 . 5 c m

삶 의  지 속 성 .

 2 0 1 8 ,  A c r y l i c  a n d  O i l ,  P a i n t  

o n  c a n v a s ,  5 3 X 4 5 . 5 c m

너  아 니 면  나 .

 2 0 1 8 ,  A c r y l i c  a n d  O i l ,  P a i n t  

o n  c a n v a s ,  5 3 X 4 5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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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선
'시대의 자화상'

사회가 분류하는 통계에 묶여 이용되고 소멸하는 생

들의 조소 받는 저항에 대하여, 언급없는 영향에 대하여, 순응

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에 놓인 개인의 감정을 표정을 통

해 마주해보고자 한다. 이는 개별적으로 보이나 결국엔 고통

과 삶 그리고 소멸이란 순차적 이미지로 묶여 결국에는 이야기

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비어버린 삶의 의미를 비판하며 역설적

이게도 삶(개인)을 예찬한다. 이는 현시대에 존재하는 개인의 

자화상이자 가장 숭고하길 원했던 폐기물이며 그 목적을 다 한 

지속적 허망이다. 

l i n e [ M N K 2 0 8 8 0 ]

 2 0 1 9 ,  생 활 방 수 패 브 릭 에  디 지 털  

인 쇄 ,  장 스 탠 드  조 명 ,  

 1 5 5 X 4 0 X 4 0 c m

# 나  ( h a s h t a g  m e )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2 0 X 2 0 c m

# 나  ( h a s h t a g  m e )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3 0 X 3 0 c m

배  부 른  소 리

 2 0 1 9 ,  o i l  o n  c a n v a s ,  

9 0 . 9 X 7 2 . 7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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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희
꿈 꾸 는  고 양 이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0 X 5 0 c m

꿈 꾸 는  고 양 이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7 2 X 7 2 c m

꿈 꾸 는  고 양 이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0 X 5 0 c m

1

2

3

5
'꿈꾸는 고양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도시의 길고양이들을 보면서 

그 고독과 삶의 괴로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들도 우리들처럼 꿈을 꾸고 있을까?

내 꿈에서 우연히 나타난 고양이 꿈속의 고양이는 너

무도 깨끗한 흰색의 털을 자랑하며,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고양이를 통해 내 작품에서 꿈꾸는 고양이를 표

현해 보았습니다.

도시의 방랑객인 고양이는 길거리의 어두움 이지만 

제 작품에서는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꿈꾸는 고양이

입니다. 화려한 꽃밭과 도시를 거닐며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고양이들을 그려가면서 내 작품과 같은 꿈을 꾸는 고양이들을 

만나기를 상상해 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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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주
'한 터치 한 터치 쌓아가는 나의 신'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들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새롭

게 정의하고 하나의 종교, 신처럼 다룬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과 나이, 성별, 인종 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아

낸다. 최근에는 스스로를 파고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린시절부

터 개인적으로 겪어온 어머니와의 경험,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오래된 집기들 그리고 염원을 담아 쌓아 올린 돌탑이라는 물체

에 연결점을 두고, 실제 존재하는 돌탑을 재시각화한다. 이것

들은 나에게 쉽게 사라질까 두려운, 보이지 않는 정성과 마음

들에 대한 기록이자 증명으로 일종의 염원을 담아내는 사리의 

결정체로 존재하게 된다. 

沙 里 峴 辭 暱 三 碑 ( 사 리 현 사 일 삼 비 ) ;  

사 리 현 의  사 사 로 운  세  말 씀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1 1 6 . 8 X 9 1 c m

강 화 돌 탑 1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6 5 . 5 X 1 2 5 c m

강 화 돌 ♡ 탑 3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1 9 . 8 X 1 8 . 5 c m

강 화 돌 탑 2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3 1 . 8 X 4 0 . 9 c m

보 물 1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4 0 . 9 X 3 1 . 8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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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금
'다양한 꽃들과 직접 마주한 자연의 풍경들을 담아낸다. '

양 귀 비

 화 선 지 에  물 감 ,  4 6 X 5 3 c m

거 제 도 의  추 억

 화 선 지 에  물 감 ,  4 6 X 5 3 c m

장 미 의  화 원

 화 선 지 에  물 감 ,  5 2 X 6 6 c m

양 귀 비

 화 선 지 에  물 감 ,  4 5 X 5 3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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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동네 어귀를 돌며 만나는 어느 시절을 그리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다분히 서정적이면서 목가

적이다. 한적한 시골의 어느 들판이나 숲길, 산등성이 언덕배기

에 허름한 동네, 허물어질 것 같은 기와 지붕과 담벼락 위에 하

얀 뭉게구름이 걸려있는 동네 어귀를 돌아 누군가를 만나러 간

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간직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다. 현

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돌이켜 보

길 바란다. 

바 람 과  빛 - 1 5 2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7 3 x 9 1 c m

 

바 람 과  빛 - 1 2 7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8 5 x 1 2 3 c m

바 람 과  빛 - 1 1 4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8 5 x 8 5 c m

바 람 과  빛 - 1 3 5

 2 0 2 0 ,  O i l  o n  c a n v a s

5 0 x 6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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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아름다움의 탐구는 일종의 결투,

 예술가는 두려움으로 비명을 지르며 패하고 마는.'

작가가 좋아하는 보들레르의 글귀이다. 원하는 것을 

향해 끙끙 거리다 어떤 부분에선 이기고, 어떤 부분에선 져가

면서 한 점 한 점을 작업해나간다. 작업은 매혹적인 것들을 붙

들기 위한 분투이자 시도이다.

p a p e r  m a n

 2 0 2 0 ,  m a r k e r & p e n

& w a t e r c o l o r  o n  p a p e r ,

 2 0 . 8 c m X 1 7 . 9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1 _ 始 作
 삼 신 기 선  주 식 회 사  인 천  출 범

2 0 2 2 ,  m a r k e r & p e n  o n  p a p e r

 7 . 8 c m X 1 0 . 5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2 _ 이 미 지 연 구

 삼 신 기 선 과  당 시 시 대

2 0 2 2 , m a r k e r & p e n  o n  p a p e r

 1 0 . 5 c m X 1 5 . 5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3 - 6

 2 0 2 2 ,  p e n & m a r k e r

& w a t e r c o l o r  o n  p a p e r

 7 . 8 c m X 1 0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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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신 기 선  시 리 즈 7 _ 救 助
난 파 목 선  선 원 들  구 조 하 는  제 삼 강 화 환

2 0 2 2 ,  p e n & m a r k e r  o n  p a p e r

7 . 8 c m x 1 0 . 5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8 _ 강 화 호 의  항 해

2 0 2 2 , m a r k e r & p e n  o n  p a p e r

1 0 . 5 c m x 1 5 . 5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9 _ 어 느  도 선 사 의

초 상 화  -  유 항 렬  선 장

2 0 2 2 ,  m a r k e r & p e n  o n  p a p e r

1 0 . 5 c m x 1 5 . 5 c m

삼 신 기 선  시 리 즈 1 0 _ 撮 影
선 착 장 에 서  사 진 촬 영  중 인  유 항 렬  선 장

2 0 2 2 ,  p e n & m a r k e r  o n  p a p e r

7 . 8 c m x 1 0 . 5 c m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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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땡땡
'AI로 감정의 파편들을 동시에 드러내다.'

감정의 중첩이라는 주제로 미래와 현재가 오버랩된 

Sci-Fi 세계관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방식으로 인

간-기술의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나간다.

S u p e r s t r i n g  t h e o r y

 L i m i t e d  e d i t i o n  1 / 1

2 0 2 3 ,  캔 버 스 에  디 지 털 프 린 팅

 6 0 X 4 2 c m  

S t a i r s  t o  t h e  h e a v e n

 L i m i t e d  e d i t i o n  1 / 2

2 0 2 3 ,  캔 버 스 에  디 지 털 프 린 팅

 6 0 X 6 0 c m

C o l o r  o f  t h e  s u n s e t 1

 L i m i t e d  e d i t i o n  1 / 1

2 0 2 3 ,  캔 버 스 에  디 지 털 프 린 팅

 6 0 X 4 2 c m

C o l o r  o f  t h e  s u n s e t 2

 L i m i t e d  e d i t i o n  1 / 1

2 0 2 3 ,  캔 버 스 에  디 지 털 프 린 팅

 6 0 X 4 2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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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한지로 만들어내는 생의 축적.'

거시적으로는 ‘윤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미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현재의 ‘생’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윤

회를 통한 생의 축적물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르

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과거의 나’의 집합체이다. 이 공

식을 윤회에 적용한다면 ‘현생의 나’는 억겁의 과거의 축적물이

며 지금도 역시 생의 축적은 이뤄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한지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잡 았 다 !

 2 0 2 3 ,  장 지 에  채 색 과  한 지  콜 라 주 ,  

1 3 0 . 3 X 1 6 2 . 2 c m

말 의  초 상

 2 0 2 2 ,  장 지 에  채 색 과  한 지  콜 라 주 ,  

8 0 . 3 X 8 0 . 3 c m

달 리 는  소

 2 0 2 3 ,  장 지 에  채 색 과  한 지  콜 라 주 ,  

1 1 6 . 8 X 7 2 . 7 c m

추 목 ( 秋 木 )

 2 0 2 3 ,  장 지 에  채 색 과  한 지  콜 라 주 ,  

1 1 6 . 8 X 9 1 . 0 c m

하 목 ( 夏 木 )

 2 0 2 3 ,  장 지 에  채 색 과  한 지  콜 라 주 ,  

1 1 6 . 8 X 9 1 . 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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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낭만의 부재: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세상'

정보의 홍수일까.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일까.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활고에 시

달려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청년층의 고독사, 유난히 많아진 듯 

한 대형 사고들. 어렸을 때는 몇 년 만에 일어날 법한 사건 사고

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어느덧 낭만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된 것만 같다.

 

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본 세상을 향한 예술가의 

시선을 그려낸다. 

A b s e n c e  o f  r o m a n c e  n - 1 8

 2 0 2 3 ,  A c r y l i c  o n  J a n g j i

3 5 X 3 5 c m

A b s e n c e  o f  r o m a n c e  n 1 1

 2 0 2 2 ,  A c r y l i c  o n  J a n g j i

4 0 . 7 X 3 1 . 7 c m

그 랬 던  시 간

 2 0 1 7 ,  장 지 에  젯 소 , 아 크 릴 과 슈

6 0 . 6 X 7 2 . 7 c m

만 담 의  주 제

 2 0 2 0 ,  장 지 에  젯 소 ,  채 색

7 2 . 7 X 9 1 c m

T h a t  t i m e

 2 0 2 2 ,  A c r y l i c  o n  J a n g j i ,  

5 0 X 5 0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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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화려한 이면에 숨어 있는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찍다.'

초저녁과 야간에 구조물이나 도시공간을 촬영하는 것

을 좋아하여 오랜기간 야간 3부작 ‘천국보다 낯선’, ‘블랜드 폴리

스’,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담아왔다. 초기엔 메트로폴리스의 낯

선 풍경(천국보다 낯선)과  상징성이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블랜

드 폴리스)을 화려한 불빛과 색감을 통해 도시의 욕망을 표현했

고, 이번 ‘보이지 않는 도시들’ 시리즈에서는 구도심의 거리와 시

간이 묻어 있는 공간과 집 등에 집중하여, 화려한 이면에 숨어잇

는 도시의 숨어있는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K # 1 5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3 2 X 3 2 c m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K # 1 6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3 2 X 3 2 c m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K # 0 1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3 2 X 3 2 c m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S # 0 2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3 2 X 3 2 c m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S # 0 4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3 2 X 3 2 c m

보 이 지  않 는  도 시 들 J # 1 7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  

1 0 0 X 1 0 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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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
'나의 안건이 당신의 안건이다.'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수치화 되거나 기호화 되는 과

정에서 유실되는 개인의 감정이나 기록들에 대한 가치 문제를 작

품으로 환기시킨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개인의 환경

이나 선택 혹은 이를 둘러싼 양상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이 개인에게 모욕적일 때가 많은데, 이것들이 주제가 되어 작업

한다. 

강 한  심 장

f a b r i c ,  w o o d ,  w a l l p a p e r ,

5 3 . 2 X 7 5 c m

g o i n g  h o m e

캔 버 스 에  유 채 ,  5 5 X 4 7 . 5 c m

b a b y ,  I  t h i n k  i ' m  l o s t  

 캔 버 스 에  유 채 ,  4 7 . 5 X 5 5 c m

w h e n  w e  f e l l  i n  l o v e

캔 버 스 에  유 채 ,  6 7 X 5 5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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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다.'

최근 사랑이라는 주제가 더 확장되어 가까운 주변인들

을 그린다. 사랑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구

구절절한 서사대신 그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 그

것이 스토리텔링보다 마음에 와닿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M A M A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6 5 X 5 3 c m

M A M A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X 4 6 c m

M e m o r y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 5 X 6 0 . 5 c m

M e m o r y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4 5 . 5 X 5 3 c m

M e m o r y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X 4 5 . 5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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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평범한 일상에서의 사소한 자극들을 박제하여 시각적

으로 기록한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들을 관찰하고 시각적으로 기록한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사소한 

시각적 자극들, 낯선 지점을 포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시간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흔적을 남기

고,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나에게서 시작되었으되, 이제는 나를 벗어나 떠도

는 것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한데 모여 또 다른 단서를 

알려주기도 한다. 작은 것들이 모여 예기치 못하게 확장되는 지

점을 좇는다.

흔 적 의  정 원  0 2

 g o u a c h e  o n  w o o d b o a r d ,

2 0 X 2 0 c m

흔 적 의  정 원  0 5

 g o u a c h e  o n  w o o d b o a r d ,

2 0 X 2 0 c m

꽃 무 늬  벽 지

 g o u a c h e  o n  w o o d b o a r d ,

7 2 . 7 X 5 3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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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란
'곤충의 특성이 흥미로워 여러 곤충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다가 그중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개미에게 관심이 갔다.'

‘바쁘게 살아내는 개미를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커다란 우주에선 인간 또한 티끌만 한 존재이기에 더 

고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개미처럼 

보일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개미들과 그들의 일상을 만들

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자 했다.

개 미 , S h i v a

 황 동 ,  1 4 k  도 금 ,  9 X 5 X 1 7 c m

개 미 , 피 에 타

 황 동 ,  1 4 k  도 금 ,  8 X 5 X 1 1 c m

반 가 사 유 개 미

 황 동 ,  1 4 k  도 금 ,  9 X 5 X 1 3 c m

원 반 던 지 는 개 미

 황 동 ,  1 4 k  도 금 ,  7 X 5 X 1 5 c m

사 탕 전 쟁

 황 동 ,  1 4 k  도 금 ,  폴 리 스 티 렌 ,

아 크 릴 ,  수 지 ,  3 D  프 린 팅

 3 0 X 3 0 X 8 0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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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려 노력한다.'

사진을 찍고 용접을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억하고 잇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발음과 맥락상 ‘잇는’이 ‘잊는’으로 들리는 것

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세상에 던진 질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마음을 문질러 줄 것을 믿고 있다. 믿으며 

살고 있다.

사 랑 하 는 이 를  죽 이 시 오

 2 0 1 8 ,  2 9 . 7 X 4 2 c m

B e  H a p p y , s w e e t  d r e a m , 봄   

 2 0 2 1 ,  5 9 . 4 X 8 4 . 1 c m

소 원 성 취

 2 0 2 3 ,  5 9 . 4 X 8 4 . 1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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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탄소
'가상세계와 현실의 경계선 속 공간'

가상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과 사

회문제를 가상의 세계관을 구축해 다양한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오일 파스텔, 수채화 물감, 콘테 등의 아날로그의 재료와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기 억  속  행 방 불 명

 2 0 1 6 ,  오 일 파 스 텔 ,  종 이 ,

3 5 X 2 3 c m    

세  사 람

 2 0 1 8 ,  색 연 필 ,  콩 테 ,  크 레 용 ,

수 채 화 물 감 ,  종 이 ,

1 8 . 5 X 1 2 . 2 c m   

죽 어 가 는  프 레 데 터 ( 1 0 )

 2 0 1 7 ,  오 일 파 스 텔 ,  종 이 ,

3 4 . 5 X 2 4 . 5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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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지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특성을 시각 예

술로 표현한다.'

나와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공간, 인류가 살아가는 공

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과 역사적 에피소드에 관심을 가진

다. 이를 다양한 소재와 함께 시각 예술의 언어로 표현한다. 

W h a t  d o  y o u  w a n t  m e  t o  d o  

 아 크 릴 ,  A B S ,  나 무 ,

1 2 0 X 1 1 0 X 2 0 c m

O r n a m e n t  # 2

 디 지 털  프 린 트 ,  디 아 섹 ,

7 0 X 7 0 c m

O r n a m e n t  # 3 - 2

 디 지 털  프 린 트 ,  디 아 섹 ,

1 0 0 X 1 0 0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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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덕
'시각예술의 장르적 경계선에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시각예술의 유희성과 동양 불교철학의 ‘공(空) 사상’, 

언어가 지시하고 한정하는 사물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짧은 감상 시간을 보며 능동

적인 전시 참여와 흥미 유발 방법을 고민하여, 장난감을 자르

고 붙이는 작업과 워크숍을 시작했으며 관객들과 전시장 벽에 

낙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예술을 어

려워하는 관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객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i m p l i c i t l y  e x p l i c i t  -  

 l i g h t h o u s e  0 2

실 리 콘  무 드 등 과  스 테 이 플 ,

2 5 X 1 6 X 1 6 c m

i m p l i c i t l y  e x p l i c i t  -

 l i g h t h o u s e 0 3

실 리 콘  무 드 등 과  스 테 이 플 ,

 1 8 X 1 2 X 1 2 c m

i m p l i c i t l y  e x p l i c i t   -

 s t a b l e d  s p a c e t  0 5 e

F R P 와  알 루 미 늄  봉

 2 0 5 X 9 0 X 9 0 c m

i m p l i c i t l y  e x p l i c i t   -

 s t a b l e d  s p a c e  0 7  

플 라 스 틱  피 규 어 와  스 테 이 플

 7 6 X 2 9 X 7 c m

i m p l i c i t l y  e x p l i c i t   -

 s t a b l e d  s p a c e  0 6  

플 라 스 틱  피 규 어 와  스 테 이 플

 9 5 X 2 6 X 1 9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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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인생의 가장 찬란한 20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

을 보았다.'

나의 암 진단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의 단어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런 카오스를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다.

작품들은 나에게 위로와 이해의 과정인 동시에 관람

객에게는 깊은 사고와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c h a o s  # 4 7

 2 0 1 0 ,  캔 버 스 에  오 일 ,  

1 2 0 X 1 2 0 c m

c h a o s  # 4 4

 2 0 1 0 ,  캔 버 스 에  오 일 ,  

1 8 0 X 1 3 5 . 5 c m

c h a o s  # 5 1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3 0 X 3 0 c m

t h e  d a y  2 0 0 6 . 0 5 . 0 2 - 2

 2 0 1 1 ,  캔 버 스 에  오 일 ,  

1 6 2 . 2 X 1 1 7 c m

t o  p e r m e a t e  # 1

 2 0 1 1 ,  캔 버 스 에  오 일 ,  

8 9 . 4 X 1 3 0 . 3 c m  

1

2

3

4

5

22

1



5 7

2
0

2
3

 B
B

A
F

2

3

4

5



5 8

김호경
'자연스럽고 우연한 순간을 캔버스에 옮기다.'

우연하게 재밌다는 감정이 드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

록한다. 사진을 다시 감각하여 붓질로 그 감정을 직관적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작업을 소개할 때 박제라는 표현을 주로 쓴

다. 순간의 느꼈던 기억들이 보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한다.

v i s u a l  s o u n d  s e r i e s  6

 2 0 2 2 ,  캔 버 스 에  오 일 ,  1 8 X 2 4 c m

v i s u a l  s o u n d  s e r i e s  4

 2 0 2 2 ,  캔 버 스 에  오 일 ,  1 8 X 2 4 c m

2 3 0 3 0 4 - 0 3 2 7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8 9 X 1 1 6 c m

2 2 1 2 0 5 - 0 1 1 2

2 0 2 2 ,  캔 버 스 에  오 일 ,

1 3 0 X 1 6 2 c m

1

2

3

4

23

1 2



5 9

2
0

2
3

 B
B

A
F

3

4



6 0

노찬균
'Combination Vs Deformation.'

관찰된 장면을 기록하고 조합하며 작업을 한다. 조각,

회화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이미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온전

히 만들기와 그리기에 집중하려 한다.

R O H C H U I

 2 0 2 3 , 스 티 로 폼 , 레 진 , 철 사 , 아 크 릴

물 감  4 2 X 3 1 X 6 c m

I M G _ 3 6 2 7

 2 0 2 3 ,  M D F , 레 진 , 수 채 화 물 감 ,

아 크 릴 물 감 , 펜 , 스 프 레 이 ,

 4 2 X 3 6 X 1 7 c m

거 북 목 에  일 자 목

 2 0 2 3 , 소 송 각 재 , 한 지 , 합 판 , 아 크 릴

물 감 , 스 프 레 이 ,

1 2 . 1 X 8 0 X 1 3 c m

1

2

3
24

1



6 1

2
0

2
3

 B
B

A
F

2

3



6 2

도은
김기곤

'그냥 끝까지 하는 것이다.'

화면에 구조적 아름다움이 담기거나 붓 선의 힘이 생

기있고 특히나 자연스러운 그림을 추구한다. 추상 작업을 즐겨 

하지만 구상이든 풍경이든 얽매이지 않는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수도자의 공부처럼 나 스

스로를 단련하는 것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양심으로 바로 

잡히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꾼다. 

@ 9  꿈 잦 아 날 다

 2 0 2 3 ,  혼 합 재 료 ,  3 9 X 5 4 c m

@ 7  꿈 잦 아 날 다

 2 0 2 3 ,  혼 합 재 료 ,  4 0 X 4 8 c m

@ 4  꿈 잦 아 날 다

 2 0 2 2 ,  혼 합 재 료 ,  4 6 X 6 2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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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퍼이성삼

'왜곡된 어릴 적 추억으로 표현하는 뒤틀린 현실.'

어릴 적 장난감에 대한 애착과 추억을 어른이 된 나의 시

점에서 새롭게  표현한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씁쓸한 맛이 느껴지는 카카오 함량

이 높은 초콜릿처럼 처음에 느껴지는 명랑함을 베이스로 나만의 

메시지를 표현한다.

매 직  스 네 이 크  큐 브
 2 0 2 1 ,  D i g i t a l  p r i n t i n g  o n  
c a n v a s ,  5 0 X 6 0 c m

펌 프  정 핑  말
 2 0 2 0 ,  D i g i t a l  p r i n t i n g  o n  
c a n v a s ,  5 0 X 6 0 c m

친 구 가  필 요 해
 2 0 2 3 ,  D i g i t a l  p r i n t i n g  o n  
c a n v a s ,  5 0 X 6 0 c m

추 억
 2 0 2 2 ,  D i g i t a l  p r i n t i n g  o n  
c a n v a s ,  5 0 X 6 0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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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람
공정은

'좋아하는 것들을 담은 작은 상자를 표현한다.'

'혼자 놀기'가 주제인 워터볼시리즈는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유리 볼 안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

지만 온전히 혼자이기 싫은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워 터 볼 2 - 꽃 잎 이  휘 날 리 는  밤 에

 디 지 털  캔 버 스 출 력 ,  8 0 X 1 0 0 c m

워 터 볼 3 - 별 이  떨 어 지 는  밤 에

 디 지 털  캔 버 스 출 력 ,  8 0 X 1 0 0 c m

차 를 마 시 자 1

 디 지 털  캔 버 스 출 력 ,  4 0 X 4 0 c m

차 를 마 시 자 2

 디 지 털  캔 버 스 출 력 ,  4 0 X 4 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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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팡김상숙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

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결정들로 관계가 형성된다. 

 눈이 큰 부엉이가 타자의 관점에 질문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 부엉이는 원래 무섭고 사나운 이미지이

지만 좋은 것과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마음을 

담아 꽃과 식물로 예쁘고 복스럽게 표현하였다. 

바 라 보 다 2 2 0 1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2 7 X 3 9 c m

숨 바 꼭 질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2 7 X 3 9 c m

바 라 보 다 2 0 2 3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6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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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
'20대의 여행에 여지없이 늘 발길이 닿은 곳은

 사찰이었다.'

작가가 되면 불교와 관련된 소재로 작업을 해보리라 

생각했다. 보이는 것 너머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담아보겠

다는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

문을 갖고 있었기에 수행자의 삶을 동경했다. 그래서 수행자의 

공간을 소재로 하는 작업을 한다.

무 위 자 연 # 2

2 0 2 2 ,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6 0 X 4 0 c m

무 념 처 2

2 0 1 6 ,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1 1 0 X 8 0 c m

무 념 처 2

2 0 1 6 ,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8 0 X 6 0 c m

무 념 처

2 0 1 2 ,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1 1 0 X 8 0 c m

무 념 처 2

2 0 1 6 ,  a r c h i v a l  p i g m e n t  p r i n t

8 0 X 6 0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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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사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학시절부터 생각한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풍경이나 인물 안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순 간 의  풍 경

 2 0 2 3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채 색 ,

5 3 X 4 1 c m

초 봄  사 려 니 숲

 2 0 2 3 ,  캔 바 스 에  아 크 릴 ,

9 1 X 6 5 c m

보 라 색  사 려 니 숲

 2 0 2 3 ,  캔 바 스 에  아 크 릴 ,

1 4 5 X 9 7 c m

보 라 색  사 려 니 숲 2

 2 0 2 3 ,  캔 바 스 에  아 크 릴 ,

1 4 5 X 9 7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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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연 : 캔버스 속 공간의 창에 그린 연꽃.'

'우포 : 우포의 저녁 노을을 수채화로 그린 그림.'

연

 o i l  o n  c a n v a s ,  5 0 X 4 2 c m

우 포

 w a t e r c o l o r  o n  p a p e r ,

4 2 . 5 X 5 2 . 5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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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차가운 얼굴을 머금은 물결같은 위로.'

경험과 상상, 과거-현재-미래, 현실과 꿈으로 얽혀있는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정서를 탐구한다. 

그 림 자 의  밤

 2 0 1 5 ,  P i g m e n t  P r i n t ,

1 8 X 1 3 . 5 c m

되 돌 아 오 는  결 말  1 - 5

 2 0 2 2 ,  P i g m e n t  P r i n t

1 5 X 2 0 c m

조 용 한  착 각

 2 0 2 2 ,  P i g m e n t  P r i n t ,

3 0 X 5 0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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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지나칠 수 없는 파편들을 감각하다.'

스스로를 둘러싼 사물, 공간, 삶의 제스쳐, 선택과 반복

으로 지속되는 시간을 모사, 반복, 확장 등의 방법으로 평면 위에 

늘어놓고 공간을 재배열 한다. 반복적인 리듬으로 에너지를 증폭

시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것으로 감각하게 한다.

5 a m

 2 0 1 9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4 0 . 5 X 3 0 . 5 c m

L a n d s c a p e  w i t h  a  g r e e n  

1 , 2 , 3

 2 0 1 9 ,  c e r a m i c s ,  3 0 X 3 0 c m

T o  s l e e p

 2 0 2 1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1 1 6 . 7 X 9 0 . 8 c m

F l y  b u t  t i l t

 2 0 2 1  m i x e d  m e d i a  o n  w o o d  

p a n e l  a n d  f r a m e ,

 1 0 4 . 8  X  8 6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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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	
'자연의 사연 속에서 쌓여가는 삶의 이야기.'

거주지를 옮기며 자연의 소소한 아름다움과 내밀한 깊

이를 보았다. 숭고한 자연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꽃과 풀 한 포기에 애정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바람에 스치는 꽃내음에서 다가올 계절을 기다릴 때면 

소리 없이 축적되는 자연의 사연 속에 삶의 이야기 또한 쌓여 가

고 있음을 느낀다.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자연은 무

한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지닌다. 자연은 일상을 사유하는 매개가 

되고 그 사유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사 랑 하 다

 2 0 2 2 ,  캔 버 스 위 에  먹 과  혼 합 재 료 ,  

4 5 . 5 X 3 3 . 4 c m  

어 머 니 의  꽃

 2 0 2 2 ,  캔 버 스 위 에  먹 과  혼 합 재 료 ,  

7 2 . 7 X 5 3 c m

바 람 이  분 다

 2 0 2 0 ,  캔 버 스 위 에  먹 과  혼 합 재 료 ,  

7 2 . 7 X 7 2 . 7 c m

세 상 의  꽃

 2 0 2 2 ,  캔 버 스 위 에  먹 과  혼 합 재 료 ,  

8 0 . 3 X 8 0 . 3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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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해체와 파괴를 통해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표현하다.'

인류의 진보는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한다. 진보와 새로

움을 갈망하는 욕망의 충족은 기존의 것을 해체 파괴하는 행위에

서 시작한다. 따라서 화면에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그 위에 새로

운 생성의 과정을 표현한다. 해체와 파괴 행위가 인간의 진보 욕

망이면서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F l o a t i n g  f r a g m e n t s  1 9 - 5 .

 2 0 1 9 ,  o i l  o n  c a n v a s ,

1 1 6 . 8 X 8 0 . 3 c m  

F l o a t i n g  f r a g m e n t s  1 9 - 3 0 .  

 2 0 1 9 ,  o i l  o n  c a n v a s ,

1 1 6 . 8 X 8 0 . 5 c m  

H e a p -

o f f i c e  m a g a z i n e ,  f a l l ,  w i n t e r .

 2 0 2 0 ,  잉 크 젯  프 린 트 ,

7 0 X 5 1 c m

H e a p -

A n o t h e r  M a n ,  I s s u e  2 8 .  

S p r i n g ,  S u m m e r .

 2 0 2 1 ,  잉 크 젯  프 린 트 ,  

1 0 0 X 7 6 c m

더 미 ( h e a p ) 1 2 - 1

 2 0 1 2 ,  c - p r i n t ,  7 0 X 5 3 c m

1

2

3

4

5

35

1 2



8 3

2
0

2
3

 B
B

A
F

3  4

5



8 4

방영문
'靜中動 動中靜.'

나는 지향해야 하는 ‘앎’이란 환원적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말이나 글이 아닌 작품으로 나의 생각

과 느낌을 표현하는 이유이다. 나는 많은 경우 ‘물’과 기하(幾何)

를 통해 ‘수렴’의 사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응 시 ,  물 의  감 각 # 1

 2 0 2 3 ,  종 이  위 에  잉 크 젯 프 린 트 ,

원 목 액 자 ( 앨 더 ) ,  

 6 0 . 9 6 x 4 0 . 6 4 c m

응 시 ,  물 의  감 각 # 2

 2 0 2 3 ,  종 이  위 에  잉 크 젯 프 린 트 ,

원 목 액 자 ( 앨 더 ) ,  

 6 0 . 9 6 x 4 0 . 6 4 c m

응 시 ,  원 경 의  지 평 # 1

 2 0 2 3 ,  종 이  위 에  잉 크 젯 프 린 트 ,

원 목 액 자 ( 앨 더 ) ,  1 1 4 . 3 X 7 6 . 2 c m

응 시 ,  원 경 의  지 평 # 2

 2 0 2 3 ,  종 이  위 에  잉 크 젯 프 린 트 ,

원 목 액 자 ( 앨 더 ) ,  1 1 4 . 3 X 7 6 . 2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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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드김연아

'나만의 휴식처,  계속되는 여정.'

식물에게 위로를 받는 동시에 그들의 생명력과 꿋꿋하게 

그 자리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기분이 들었다.

그 여운을 바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초록빛

의 조각을 하나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P i e c e s  o f  g r e e n

 2 0 2 3 ,  캔 버 스  무 광 ,

4 2 X 5 9 . 4 c m

P i e c e s  o f  g r e e n

 2 0 2 3 ,  캔 버 스  무 광 ,

4 2 X 5 9 . 4 c m

P i e c e s  o f  g r e e n

 2 0 2 2 ,  캔 버 스  무 광 ,

4 2 X 5 9 . 4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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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애
'예술의 정수를 향한 갈망'

작가는 이상주의자라서 예술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실제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무게를 

실어내기 바란다. 달, 소녀, 나무, 바다, 장미를 좋아하여 주로 그

리고, 여기에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더한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한

다.

인 물 2 ( T h e  g i r l  w i t h  f l o w e r s )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3 3 . 4 X 2 4 . 2 c m

장 미 ( R e d  r o s e s )

 2 0 1 5 ,  o i l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6 c m

붉 은 옷

( T h e  g i r l  w i t h i n  r e d  d r e s s )

 2 0 1 5 ,  o i l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6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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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혼돈 속에서 교묘하게 질서를 찾아가는 놀이.'

병약했던 유년시절 유일한 친구는 회화도구였다. 그 시

절로 회귀한 듯 놀이를 통해 미술작업을 상상한다. 작업을 하다 

우연히 만나는 마음의 형상이 매개체가 되어, 붓의 사용을 최소

화하고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물감을 유희적으로 다뤄 선을 면으

로 확장시킨다.

작업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은 콜라주에 중첩하거나 지

우면서 내면의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동시에 드러낸다. 어떤 형상

도 기계처럼 똑같아지지 않고 한 곳에 매몰되지 않길 바라는 마

음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표현한다. 

문 을  여 는  봄 의  소 나 타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O i l  

p a s t e l ,  c o l l a g e ,  4 5 . 5 X 5 3 c m

세 레 나 데  2 중 주  1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O i l  

p a s t e l ,  c o l l a g e ,  5 3 X 4 1 c m

겨 울 나 그 네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O i l  

p a s t e l ,  c o l l a g e ,  5 3 X 4 5 . 5 c m

p r e t t i e s t  r e a s u r e 1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O i l  

p a s t e l ,  6 5 X 9 1 c m

푸 른  새 싹 이  있 는  다 양 체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M i x e d  m i d e a ,  5 3 X 4 5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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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이
'초고밀도 중성자별의 탄생.'

일종의 역할놀이를 통해 어떠한 편견도 법칙도 존재하

지 않는 무구한 세계를 구축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 

죽음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초고밀도의 중성자별로 다시 태어나

는 신화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자전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잉여현실은 작품으로 

구현됨으로써 실제 존재하며 몰입 가능한 상태가 된다. 상상은 

증식되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통해 누구나 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영 원 을  위 한  툴 리 파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4 5 . 5 X 4 5 . 5 c m

S u p e r n o v a  I I I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2 X 2 2 c m

S u p e r n o v a  I I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2 X 2 2 c m

S u p e r n o v a  I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2 X 2 2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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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돌은 자연을 닮은 사람의 삶이다.'

나에게는 자연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존재 하지 않

는다. 그래서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나아가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돌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보면 

각기 다른 모양과 무늬를 갖고 있다. 돌이 여러 풍파를 거치고 부

딪히며 갖춘 모양은 여러 사람들 속에 부딪히고 어울려 사는 우리

와 닮아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순리처럼 생명을 가진 것들을 존

중하는 마음을 담아 작업한다. 

일 기 록 0 2

 2 0 2 2 ,  비 단 에  혼 합 재 료 ,  

9 0 . 5 X 6 0 c m

이 운利運 _ 0 1

 2 0 2 3 ,  비 단 에  혼 합 재 료 ,  

3 8 X 3 8 c m

이 운利運 _ 0 2

 2 0 2 3 ,  비 단 에  혼 합 재 료 ,  

3 8 X 3 8 c m

현現 _ 0 3

 2 0 2 2 ,  비 단 에  혼 합 재 료 ,  

2 1 X 2 9 c 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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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빈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래의 신-생태계: 식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

제로, 물 이미지의 재조합을 기초로 식물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 

미래의 공존시스템을 논의한다. 식물의 인공적 변이를 가능하도

록 상상하고 기술복제 시대의 환경적 기계진화에 대한 질문을 시

각적으로 제시한다.

T r e e  6

 2 0 2 1 ,  B e a d s ,  O i l  o n  c a n v a s ,  

1 1 6 X 7 2 c m

S p e c i m e n  2 1

 2 0 2 0 ,  O i l  o n  c a n v a s ,   

9 0 X 6 0 c m

S p e c i m e n  1 1

 2 0 2 0 ,  B e a d s ,  O i l  o n  c a n v a s ,  

6 5 X 4 5 c m

S p e c i m e n  1 2

 2 0 2 0 ,  B e a d s ,  O i l  o n  c a n v a s ,  

6 5 X 4 5 c m

T r e e  5

 2 0 2 1 ,  B e a d s ,  O i l  o n  c a n v a s ,   

9 0 X 6 0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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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김김주량

'산책하듯 흐르는 생각을 표현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한걸음씩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간다. 작품을 통해 거친 현실보다는 달달한 

이상을 꿈꾸고 모든 이들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S e c r e t  G a r d e n  1

 2 0 2 3 ,  A c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6 c m

S e c r e t  G a r d e n  2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X 4 6 c m

A b o u t  t i m e

 2 0 2 3 ,  A c r y l i c  M i x e d m e d i a ,  

6 0 X 6 0 c m

1

2

34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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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미묘한 색채를 통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 연구.'

일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그림으로 연

구하고 있다. 천천히 어떤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의 색채가 일

반적인 인식과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낸다.

소 파  위 의  정 물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7 2 . 7 X 5 3 c m

불 꽃 길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5 3 X 7 2 . 7 c m

묽 은  아 침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3 2 X 4 1 c m

1

2

3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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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화
'사람을 표현하는 자연의 회화.'

나무와 사람은 씨가 뿌려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이 둘은 성장해 나가면서 서식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에서의 나무는 작가의 안에서 감정이라는 

양분을 얻으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 이러한 내부환경을 

투시(透視) 하여 캔버스 위에 기록한다.

푸 슝 푸 슝  나 무

 2 0 2 3 ,  장 지 에  혼 합 재 료 ,  

4 5 X 4 5 c m

K i t s c h  t r e e

 2 0 2 3 , 장 지 에  혼 합 재 료 ,  

2 0 X 2 0 c m

r o y a l  t r e e

 2 0 2 3 ,  장 지 에  혼 합 재 료 ,  

4 0 X 4 0 c m

T r o p i c a l  t r e e

 2 0 2 3 ,  장 지 에  혼 합 재 료 ,  

4 0 X 4 0 c m

1

2

3

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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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차영
'조우하는 평범함 속 찰나의 순간을 직조하다.'

여행 중에 우연히 채집된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으로 

작업한다.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들과 덧없이 스쳐가는 풍경들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한 장소에서 어떤 힘이 요동칠 때 터져 나오

는 떨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닐까?

조우한 평범한 풍경 속에 강한 인상에 사로잡히는 찰나

의 순간, 비로소 그 풍경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 평범했던 풍경은 

어느덧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면서 심리적 미로가 되어 

비실재적인 공간이 되어 갈 것이다. 

풍 경 의  시 선 - 스 러 지 다

 2 0 2 2 ,  종 이 에  펜 과  수 채 화 ,  

2 8 X 3 5 . 6 c m

우 연 히  마 주 친 - t h e  w e l l

 2 0 1 9 ,  종 이 에  연 필 과  펜 ,  

3 0 X 9 0 c m

우 연 히  마 주 친 - 밤 의  문 1

 2 0 1 9 ,  종 이 에  연 필 과  펜 ,  

3 2 X 4 2 . 5 c m

우 연 히  마 주 친 - s o l a c e

 2 0 1 9 , 종 이 에  연 필 과  펜 ,  

2 4 X 3 2 c m

우 연 히  마 주 친 -  그 림 자  도 시

 2 0 1 8 ,  p e n  o n  p a p e r ,  

2 4 X 3 2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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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꿈의 분석을 통해 공감과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꿈의 분석. 구체적으론 태몽과 사후

세계에 집중하여 무의식, 꿈, 환상 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무

의식 세계인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시각화하

였다. 최근에는 꿈의 기록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여 변형 캔

버스를 통해 주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시 작 ,  끝 >

 2 0 2 2 ,  장 지 에  분 채 ,  

5 2 X 3 0 c m

탄 생 기  I  코 브 라 에 서

 2 0 2 2 ,  m i x e d  m e d i a ,  

9 2 X 9 2 c m

탄 생 기  l l  공 작 으 로

 2 0 2 2 ,  m i x e d  m e d i a ,  

1 5 0 X 8 5 . 3 c m

중 의 분 석  l l l

 2 0 2 3 ,  m i x e d  m e d i a ,

4 7 X 4 7 c m

모 성 애  l l

 2 0 2 1 ,  순 지 에  분 채 ,

5 0 X 5 0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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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우
'야옹.'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었다.

나는 누구인지 몰라 헤매었다.

우연히 마주친 행복이나 행운을 보며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다.

우리는 만나 서서히 스미고,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짙게 배어있는

그리고 이내 반드시.

당신의 하루는 늘

다정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작업을 시작하였다.

낮 잠

 2 0 2 3 ,  O i l  p a s t e l  o n  w o o d  

p a n e l ,  2 7 . 3 X 3 4 . 8 c m

두 려 움 에  맞 서 는  법 1

 2 0 2 3 ,  O i l  p a s t e l  o n  w o o d  

p a n e l ,  2 7 . 3 X 3 4 . 8 c m

두 려 움 에  맞 서 는  법 2

 2 0 2 3 ,  O i l  p a s t e l  o n  w o o d  

p a n e l ,  6 0 . 6 X 7 2 . 7 c m

1

2

3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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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담백하게 삶과 희망에 대한 작품을 만든다.'

‘호프펑크: 낙관주의, 온화함, 친절함 그리고 협력 등

을 보여주는 소실 및 예술 형식’ 

더 많은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고 싶다

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작품세계는 장난과 웃음이 주는 즐거

움을 뒤로하고 담백하게 삶과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작품이

고자 한다. 

A L O L L A M A ' s  S p o o k y  

S t r o l l ( 3 0 e d i t i o n s )

 2 0 2 2 ,  디 지 털  판 화 ,  

5 0 . 8 X 7 6 . 2 c m

T h e  C o l o r  S q u e e z e # 0 1

 2 0 2 2 , 혼 합 재 료 ,  5 0 X 5 0 c m

P i e c e  o f  j o y

 2 0 2 3 ,  캠 퍼 스  혼 합 재 료 ,  

7 2 . 7 X 9 0 . 9 c m

1

2

3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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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환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풍경을 화폭에 담다.'

작품은 내적 판타지로의 여행과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

는 풍경이라는 내용에서 출발한다. ‘환상’ 그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해 그려내는 것은 척박한 현실을 넘어서 이상적인 길이 그곳

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은 몽환적이며 작위적

일 수 있지만 그러한 환영들을 만들어내고 보는 행위가 현실을 

현실 너머의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 너머의 공간은 본인

이 꿈꾸는 상태의 이상향 일수도, 다시 돌아가고픈 과거의 영광

일수도 있으며 가장 원하는 감정의 상태일 수도 있다. 

P e a c e f u l  s c e n e r y # 2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6 0 . 5 X 9 1 c m

빛  속 으 로  한  걸 음 # 1 1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7 3 X 1 1 7 c m

빛  속 으 로  한  걸 음 # 8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7 3 X 6 0 . 5 c m

빛  속 으 로  한  걸 음 # 1 6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2 8 X 3 6 c m

빛  속 으 로  한  걸 음 # 5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4 1 X 5 1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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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의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다.'

중국의 엄격한 <Zero – COVID>를 주제로 한다. 극단

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위험을 느

끼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간성은 간과되고 잊혀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단결하여 대중화 해야만 한다.

이 COVID 튜브는 우리의 비인간적인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고, 중국의 억압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드

높이는 것이다.

무 제 ( 無 題 )

 2 0 2 3 ,  c e n t r i f u g e  t u b e  

9 X 6 X 3 c m

結 l l  ( k n o t  l l )

 2 0 2 2 ,  C e n t r i f u g e  t u b e s ,  

i r o n , s i l v e r  l e a f

 1 9 . 4 X 2 6 . 5 X 4 6 . 9 c m

무 제 ( 無 題 )

 2 0 2 2 , c e n t r i f u g e  t u b e s

9 X 6 X 3 c m

三  人  行  ( m é n a g e  à  t r o i s )
 2 0 2 3 ,  C e n t r i f u g e  t u b e

9 X 6 X 1 5 c 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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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한국의 정서'

자연발생적으로 드러난 세시풍속(歲時風俗) 민속무용

은 소박한 감정을 묘사하고 격식이나 일정한 법도가 필요치 않

은 틀에 갇히지 않은 가락에 대한 전개를 펼친다.

기 원 ( 祈 願 )

 2 0 2 2 ,  D i g i t a l  H a n j i  P r i n t i n g

4 2 X 5 9 c m  

꽃 정

 2 0 2 1 ,  D i g i t a l  H a n j i  P r i n t i n g

4 2 X 5 9 c m  

염 원 ( 念 願 )

 2 0 2 2 ,  D i g i t a l  H a n j i  P r i n t i n g

4 2 X 5 9 c m

단 오 선 ( 端 午 扇 )

 2 0 2 3 ,  D i g i t a l  H a n j i  P r i n t i n g

4 2 X 5 9 c m  

고 향 ( 故 鄕 )

 2 0 2 3 ,  D i g i t a l  H a n j i  P r i n t i n g

4 2 X 5 9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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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미
'무한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인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존

재하는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

다.

M i r r o r  M a s k

 2 0 1 4 ,  거 울 , 1 6 X 1 6 X 2 c m

C o s m o s  F r a c t a l _ 2 2 - +

 2 0 2 2 ,  거 울 에  샌 딩  및  아 크 릴  페 인

팅  L E D 변 환 조 명 ,  7 3 X 7 3 X 8 0 c m

C h a o s  F r a c t a l

 2 0 1 2 ,  A l u m i n u m  c o a t i n g  

o n  t h e  G l a s s ,  S t e e l ,

 T w o  P r o j e c t o r s ,

T w o  M i c r o p h o n e s ,

 T w o  C o m p u t e r s ,

1 6 5 0 X 3 2 0 0 X 2 4 5 0 c m

1

2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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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휘빈
'인간이라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심해(深海)abyss : 닿지 못하는 바다의 가장 싶은 바닥

을 갈망한다. 돌이 되어 떨어져야만 닿을 수 있는 그 곳을 위해 

기꺼이 돌이 되겠다. 내 숨을 바쳐 저 바닥에 닿고 나면 나는 다

시 하늘을 갈망하게 될까.

목표와 그를 위한 수단, 그리고 도달함에서 오는 감정

까지의 과정을 글로 남기고 그 모습을 형태화하였다. 

바 닥 에 서 야  비 로 소

 2 0 2 3 ,  캔 버 스  위  유 화

1 1 6 . 7 X 9 1 c m

A b y s s ( 심 해 : 深 海 ) : 기 꺼 이  돌 이  되 겠 다

 2 0 2 3 ,  레 진

A b y s s ( 심 해 : 深 海 ) : 기 꺼 이  돌 이  되 겠 다

 2 0 2 3 ,  레 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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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
'어디에나 조화로운 그림자 같은 그림.'

빛과 어둠은 공존하며 사람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

림자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당신은 지금 빛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혹여나 어둠을 보고 있다면 빛을 등지고 있

지는 않은가? 그 어둠이 아주 짙어 먹과 같다면 누구보다 강한 

빛이 등 뒤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림자는 밝을수록 

짙어지는 어둠이니까.

나는 내 등 뒤에 드리운 그림자 나에게 내려앉은 내면

의 그림자를 물감 삼아 그림으로 표현한다.

F l o w  o f  e m o t i o n - 2 0 2 3 - 0 2 4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9 0 . 9 X 6 5 . 1 c m ( 3 0 P )

C o n f u s e d  t r a n q u i l i t y - 2 0 2 3 - 0 0 5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6 5 . 1 X 9 0 . 9 c m ( 3 0 P )

S i l e n t  d a r k n e s s - 2 0 2 3 - 0 2 1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6 5 . 1 X 9 0 . 9 c m ( 3 0 P )

S h a p e  o f  a  s h a d e - 2 0 2 3 - 0 1 7 ~ 2 0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 0 X 4 0 . 9 c m

火 - 2 0 2 2 - 0 2 6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3 0 X 3 0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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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소통의 여러 측면을 표출하고 감추기를 반복한다.'

기본적인 소통의 표출인 텍스트 작업을 하며 다양한 오

브제와 재료,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픽션의 의미가 

소멸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어 관람자에겐 자신만의 의미와 스토

리를 다시금 생산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

산과 소멸이 발생하는 수많은 과정의 반복적인 연속을 만든다. 

그 과정속에서 모두 각자의 스스로를 지속하길 바란다. 

의 심
 2 0 2 1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4 0 c m X 4 0 c m  

얼 음 요 새
 2 0 2 2 ,  M i x e d  m e d i a  o n  p a n e l ,  
5 0 c m X 1 0 0 c m

억 지
 2 0 1 7 ,  M i x e d  m e d i a  o n  p a n e l ,  
6 0 . 6 c m X 7 2 . 7 c m

예 측 불 가
 2 0 2 0 ,  A c r y i l c  o n  p a n e l ,
1 4 c m X 1 8 c m

네 가  서  있 는  곳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4 5 . 5 c m X 6 5 . 1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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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최유림

'Remember an analog.'

2018년 열우물마을을 시작으로 청천동, 산곡동 등 지

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 라 진  마 을  0 2

 2 0 2 1 ,  I n k j e t  p r i n t  o n  

E n h a n c e d  m a t t e  p a p e r ,

 8 3 X 5 6 c m     

사 라 진  마 을  0 3

 2 0 2 1 ,  I n k j e t  p r i n t  o n  

E n h a n c e d  m a t t e  p a p e r ,

 8 3 X 5 6 c m    

사 라 진  마 을  0 4

 2 0 2 1 ,  I n k j e t  p r i n t  o n  

E n h a n c e d  m a t t e  p a p e r ,

 8 3 X 5 6 c m     

 

사 라 진  마 을  0 1

 2 0 2 1 ,  I n k j e t  p r i n t  o n  

E n h a n c e d  m a t t e  p a p e r ,

 8 3 X 5 6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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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정
물 속에 핀 풀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원초적인 자연의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와 현 사회에서 존재하여 얽히고 살아있

는 것, 살아 있기를 원했던 것을 회화로 담고 있다.

소 용 돌 이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6 0 X 4 0 c m

자 연 구 현  쪼 개 기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1 0 X 1 0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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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공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그리다.'

집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나의 어딘가에 존재한다. 치

열하게 삶을 살다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결국 돌아갈 곳은 집.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닌 안식처(home)로 상징되어 이상화 된

다. 비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현실의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어쩌

면 현실 속에 존재하여 비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집. 집

은 나를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안식처이다. 

S o m e  d a y s  너 가  생 각 나
 2 0 2 2 ,  비 단 에  석 채  분 채 ,  5 1 X 6 3 c m  

S o m e  d a y s  들 켜 버 린  마 음
 2 0 2 2 ,  비 단 에  석 채  분 채 ,  5 1 X 6 3 c m  

S p a c e  o f  l i f e  # 1
 2 0 2 2 ,  비 단 에  석 채  분 채 ,  7 9 X 6 0 c m

S p a c e  o f  l i f e  # 2
 2 0 2 2 ,  비 단 에  석 채  분 채 ,  7 9 X 6 0 c m

T o  t h e  R h y t h m  # 1 0
 2 0 2 3 ,   비 단 에  석 채  분 채 ,  6 3 X 5 1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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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산
'웃픈 디깅으로 잠시 청명함을 찾으려는 시도'

지난한 현상의 좌절된 구멍을 유사 경험으로 채우고 마

치 그것을 획득했다고 믿는 습성에 호기심을 가진다.

현시대 얇은 패널 속 이미지들에 배반당하기도, 몸을 뉘

어보기도 하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한다. 그 사이 감각들은 회화와 

조각, 영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맴돌고, 그들을 이어보려고 한다. 

B U M P !
 2 0 2 0 ,  O i l  o n  c a n v a s ,  
1 1 6 . 7 c m X 9 0 . 9 c m

L o v e  s i c k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3 3 . 4 c m X 4 5 . 5 c m

M e w i n g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2 7 . 7 c m X 2 2 . 1 c m

E v e n
 2 0 2 2 ,  R e s i n ,  O i l  o n  c a n v a s ,  
4 2 c m X 3 4 . 5 c m

차  마 실  시 간 이 니 까  그 만  가 줘
 2 0 2 0 ,  O i l  o n  c a n v a s ,
5 0 . 2 c m X 6 0 . 5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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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최유정

'따뜻한 빛의 통로로서 유리 작품을 만들다.'

종이에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듯이 한지 느낌의 화기에도 

꽃과 공간이 기록된다. 유리 파우더가 만들어내는 우연하고 아름

다운 색은 파우더 고유의 섬세함이 녹아있고, 섬유가 스며있는 

패턴은 하나하나 모두 달라서 특별해진다. 꽃과 공간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오브제에 귀를 기울여보자.

h a n j i  v a s e  S

( w h i t e ,  a m b e r ,  p i n k )

2 0 2 3 , B l o w n  g l a s s ,

9 X 9 c m    

h a n j i  b a s e  M

( w h i t e ,  a m b e r ,  l a v e n d e r )

2 0 2 3 , B l o w n  g l a s s ,

1 2 X 1 2 c m   

H a n j i  R o l l ( 1 s e t )

( w h i t e , l a v e n d e r , p i n k )

2 0 2 3 , B l o w n  g l a s s ,

w h i t e ( L )  9 X 2 6 c m ,

w h i t e ( M )  8 X 1 5 c m ,

L a v e n d e r  1 2 . 5 X 1 0 c m ,  

p i n k  6 X 1 7 c m    

H a n j i  M o n o

 2 0 2 3 , B l o w n  g l a s s ,

9 X 1 5 c m ( S ) ,  1 6 X 3 1 c m ( 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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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빛과 꽃.'

자연 그대로의 꽃과 식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

을 스튜디오의 인공조명을 이용해 형태의 조형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한다.

L I N E  S H A P E  유 니 폴 라
 2 0 2 2 ,  피 그 먼 트 ,  4 5 . 5 X 6 3 c m

L I N E  S H A P E  안 스 리 움 # 5
 2 0 2 2 ,  피 그 먼 트 ,  6 3 X 4 5 . 5 c m

L I N E  S H A P E  튤 립 # 0 4
 2 0 2 2 ,  피 그 먼 트 ,  6 3 X 4 5 . 5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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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텍스트 대신 선으로 이야기를 그리다.'

문자를 대신해 선으로 캔버스 위에 이야기를 짓는 페인

팅 작업을 한다. 선은 글쓰기의 시각적 형태이다. 선의 나아감은 

시간성을 암시하고, 이야기 또한 시간을 타고 진행된다. 회화에 수

없이 접어 넣은 선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 읽어볼 관객을 위한 

이야기가 된다.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의 사유방식에 따른 활동

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며 화면을 채워 나가는 작업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는 나의 작업에서 선은 나만의 

이야기(narrative)이다. 

F o u n d  N a r r a t i v e s  4
 2 0 1 9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4 5 . 5 X 4 5 . 5 c m

N a r r a t i v e  o f  t h e  M a y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4 0 . 9 X 2 4 . 3 c m

A  C a s u a l  P l o t - S u n s e t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5 4 X 3 3 . 4 c m

A  W o m a n  W e a r i n g  a  D u c k  
P u p p e t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5 4 X 3 3 . 4 c m

A  C a s u a l  P l o t  2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4 5 . 5 X 4 5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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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진
'익숙한 것들로 가득 찬 가장 낯선 장면.'

일상과 비(非)일상의 어딘가에서 사람과 환경의 움직임

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붙잡아 이미지로 기록한

다. 연필 등 간단한 건식재료를 활용하여 거칠고 투박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라질 상상이나 기억, 감각을 재생하는 

키네틱 장치를 만든다.

고 양 이 와  오 리 1
 2 0 2 3 ,  종 이 에  연 필 ,  1 5 . 9 X 2 3 . 4 c m

고 양 이 와  오 리 2
 2 0 2 3 ,  종 이 에  연 필 ,  1 5 . 9 X 2 3 . 4 c m  

노 우 드 2
 2 0 2 3 ,  종 이 에  연 필 ,  5 4 . 5 X 3 9 . 3 c m

노 우 드 1
 2 0 2 3 ,  종 이 에  연 필 ,  3 9 . 3 X 5 4 . 5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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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
소 멸 되 고  피 어 오 르 는 1 , 2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4 1 X 3 2 c m

소 멸 되 고  피 어 오 르 는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4 1 X 2 7 . 5 c m

쏟 아 지 고  피 어 오 르 는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8 0 X 8 0 c m

덮 이 고  피 어 오 르 는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1 1 7 X 8 0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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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소멸,

 사라지고 다시 피어오르는 것들에 의미를 탐구한다.'

작업은 대부분 자연의 형태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나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자연과 감정의 순환을 연결 짓는다. 동시에 도시에서 대조되는 현

실과 이상의 틈을 나타내고자 한다.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이 일정한 주기와 순환을 가진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일정한 주기와 순환을 가진다. 우리는 슬

픔, 기쁨, 불안,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기억을 축적한

다. 겹겹이 쌓인 기억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기로에서 표출된다. 그

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표출하기’를 반복

하며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낸다. 

생성되고 소멸되고, 덮이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은 자연

과 인간 모두 반복하는 요소이다. 작업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은 기

억, 몸, 붓질, 색 등 ‘그리기’의 행위에 의해 섞이고 변화한다. 각각

의 레이어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으며, 서로 겹쳐지고 뭉개

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와 이미지로 재생성된다. 이는 자

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원

소가 생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회화 안에서 감정들이 서로 결합하

여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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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순수의 시대.'

“그림에는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안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자유

로움을 느낀다.″

"나는 꿈과 기억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회

화를 그린다."

 

동화적인 풍경, 현실에 중첩된 이상과 심

상을 다룬다. 작품 속 알록달록 숲과 숲에서 사는 다

람쥐, 사슴과 같은 동물, 열기구, 풍선 등 외롭고 연

약하지만 내면의 강한 의지와 믿음을 형상화한다.

 그림에는 하늘, 바다, 들판, 꽃… 내가 언

어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 하늘과 

바다는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 공간이며 그곳에서 

나는 꿈을 꾸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곳에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꽃, 동물과 같은 생명체는 내 자신을 의미

한다. 작품 안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때로는 홀로 씩

씩하게 살아간다. 특히 나를 닮은 다람쥐를 주인공

으로 한 작품이 많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다는 

말처럼 나는 반복과 루틴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다람쥐가 모아두고 찾지 못한 도토리에서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는 것처럼 나의 작

품들로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다 람 쥐 S 의  여 행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9 0 . 9 X 7 2 . 7 c m

낙 타 의  꿈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7 2 . 7 X 6 0 . 6 c m

봄 을  기 다 리 는  마 을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6 5 . 1 X 5 3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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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자발적 명령이 불가능한 상태.'

시각적 무의식에 우리는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

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이며, 비합리적인 직관의 세계에 얼만큼 

의존하는가. 실재(existence)라는 것, 물체는 오로지 '지각됨'으

로써 존재한다. 지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존재한

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본인은 지각된 모든 

대상들을 화면에 담고 있다. 지각하고 사유하며 만들어진 정보들

을 관념이라 칭하며 관념들을 실재화 시켜본다.

영 토 에  꽃 이  피 면 3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4 5 X 2 7 c m

영 토 에  꽃 이  피 면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1 0 7 X 8 1 c m

영 토 에  꽃 이  피 면 2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X 6 0 c m

1

2

3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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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헌
'기존의 형상 혹은 현상을 마주하여 ‘망상(望像)’한다.'

그들은 모종의 사건을 일으켜 그들의 세계로 나를 초대

한다. 그곳에 초대받아 경험하는 새로운 감각적 요소들에 집중하

며, 이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형상, 이름, 환경, 기억들이 아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자각한다.

N i g h t  D a n c e r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2 X 2 2 c m

S p a r k l i n g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1 5 0 X 1 6 0 c m

G r e e n y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3 4 . 8 X 2 7 . 3 c m

D a n c i n g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1 0 X 5 0 c m  ( 4 e a )

1

2

3

4

6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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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나> 라는 존재를 통해 관계의 얽힘 속에서 새로 태어 난

다는 공속성 이 ‘공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쳐낸다.'

'공전'은 공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소급’과 반복을 

사용한다. 작업의 재료로 사용한 Wood/(A.L)Wire/ 가죽/LED조

명에 스며있는 개인적인 유년의 기억은 과거의 소급을, 나무와 와

이어로 만든 중첩된 원은 반복을 표상한다. 

무수한 반원이 반복적으로 얽혀버린 공간의 일부가 됨과 

동시에 공간과의 '관계형성'을 만들어 냄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부

여하기도 하며, 구가 고리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반복의 차이가 새

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동일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

기도 한다. 이러한 의도대로 나무 재료를 원형으로 재단하고 와이

어를 원형으로 감아서 무수한 반복 끝에 조형적 아름다움을 표현

한다. 

퍼 플 문
 2 0 2 3 ,  A l u m i n i u m  w i r e ,  혼 합 재 료 ,  
6 0 X 6 0 X 6 0 c m

밀 키 웨 이 1
 2 0 2 3 ,  A l u m i n i u m  w i r e ,  혼 합 재 료 ,  
4 5 X 5 5 c m

밀 키 웨 이 2
 2 0 2 3 ,  A l u m i n i u m  w i r e ,  혼 합 재 료 ,  
4 5 X 5 5 c m

천 계 의  문
 2 0 2 2 ,  A l u m i n i u m  w i r e ,  w o o d ,  
L E D ,  1 2 0 X 1 2 0 c m ( 부 조 )

1

2

3

4

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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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나
H i d d e n 1 9

 2 0 2 2 , A c r y l i c  a n d  c o n t e  o n  

c a n v a s ,  3 1 X 3 5 c m      

P o r t r a i t  o f  t h e  U n k n o w n 2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2 6 X 1 8 c m     

u n k n o w n 4

 2 0 2 3 ,  A c r y l i c  a n d  c o n t e  o n  

c a n v a s ,  1 1 6 . 8 X 9 1 c m       

 

u n k n o w n 5

 2 0 2 3 ,  A c r y l i c  a n d  c o n t e  o n  

c a n v a s ,  1 1 6 . 8 X 9 1 c m

u n k n o w n 1

 2 0 2 3 ,  A c r y l i c  a n d  c o n t e  o n  

c a n v a s ,  3 3 . 4 X 2 1 . 2 c m  

 

1

2

3

4

5

70

1

2

'외형을 초월하여 동물의 실재를 마주하다.'

동물이라는 실재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

는 존재이다. 타자성에 주목하여 동물을 마주하면 동물의 외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실재와 마주한다. 나는 그들의 벌거벗은 

얼굴과 냉혹한 죽음을 검은 환영속에 숨겨 놓고 은유적으로 넌지

시 그들을 불러내는데,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반려동물일수도 음

지에서 인간에게 학대받고 있는 동물일수도 있다. 작업 속 환영과 

대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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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N a r c i s s i s m # 1

 2 0 2 3 , 옷 칠 ,  난 감 ,  금 박 ,  삼 베 ,

4 5 . 5 X 4 5 . 5 c m

N E W  F A C E  N a r c i s s i s m # m i r r o r

 2 0 2 3 , 옷 칠 ,  삼 베 ,  

1 0 0 X 1 0 0 c m

N a r c i s s i s m # 2

 2 0 2 3 , 옷 칠 ,  난 감 ,  금 박 ,  삼 베 ,

4 5 . 5 X 4 5 . 5 c m  

N a r c i s s i s m # 3

 2 0 2 3 , 옷 칠 ,  난 감 ,  금 박 ,  삼 베 ,

4 5 . 5 X 4 5 . 5 c m  

1

2

3

4

71

1

'나르시시즘을 표현한다.'

작품에 표현된 회화적인 굴곡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향한 복잡하고 미묘한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이 굴곡들은 이어

지며 완성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

아가는 과정이며, 원색적인 색감은 감춰진 내면의 내재적 욕망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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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응 시 ( 2 2 - 5 )

 2 0 2 2 ,  광 목 에  채 색 ,

4 5 . 5 X 3 7 . 9 c m      

 

응 시 ( 2 2 - 3 )

 2 0 2 2 ,  광 목 에  채 색 ,

4 5 . 5 X 3 7 . 9 c m

별 유 천 지 ( 別 有 天 地 ) - 제 2 경

 2 0 2 3 ,  순 지 에  채 색‧금 박 ,

6 0 X 3 5 c m     

별 유 천 지 ( 別 有 天 地 ) - 제 4 경

 2 0 2 3 ,  순 지 에  채 색‧금 박 ,

6 0 X 3 5 c m    

1

2

3

4

72

1 2

'인간 중심의 사회 속, 소외된 존재들을 이야기하다.'

‘함께 살아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절대적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아

낸다. 

제의적 요소들을 상징적 장치로 사용해 인간에 의해 소

멸당한 존재들을 인간이 존귀하게 여겨야하는 대상으로 전환시

키거나, 작품 속 대상과 관람자를 마주보게 하여 상호존재를 인

식하게 하며 존재의 존엄성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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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파 도 소 리

 2 0 2 2 ,  캔 버 스 에  유 화 ,

1 6 2 . 2 X 1 3 0 . 3 c m  

그 때  거 기

 2 0 2 1 ,  캔 버 스 에  유 화 ,

4 0 . 9 X 3 1 . 8 c m

희 망 사 항

 2 0 2 2 ,  철 판 에  페 인 트 ,

1 7 5 X 9 0 c m   

페 스 티 벌  피 스

 2 0 1 9 ,  철 판 에  페 인 트 ,

9 0 X 6 4 c m ,

1

2

3

4

73

2

1

'공간 콜라주 속 페스티벌.'

텅 빈 곳에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을 그려낸다. 음악, 사회, 

경제, 정치, 일반 뉴스들 그리고 실제 장면을 한 공간 안에 하나

씩 채워 넣었다. 처음 페스티벌 시리즈는 시위와 힙합의 공통점에

서 시작되었고 그 두 가지 모두 부당함에 대한 표현과 행위였다. 

불안함을 피하려 자신을 표현하였고 모든 공통적인 요소가 합쳐

져 페스티벌을 만들었다. 점차 나의 현재에서 보이는 사물과 나의 

깊숙한 이야기를 공간에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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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규
바 다  위 의  도 시

 2 0 2 3 ,  캔 버 스  위 에  아 크 릴 ,

6 5 . 1 X 5 3 c m     

춤 추 는  앵 무 새

 2 0 2 3 ,  캔 버 스  위 에  아 크 릴 ,

7 2 . 7 X 6 0 . 6 c m      

지 중 해  마 을

 2 0 2 3 ,  캔 버 스  위 에  아 크 릴 ,

6 5 . 1 X 5 3 c m     

1

2

374

1

'다양한 집을 그리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그림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인 작가는 본인의 소극적인 

정서를 집의 편안함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며 안정시킨다. 다양

한 집과 밝은 색의 예쁜 새를 그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

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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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G l o r y _ m o m e n t # + 0 8

 2 0 2 3 ,  M i x e d  o n  c a n v a s ,

9 0 . 9 X 6 5 . 1 c m

S u n f l o w e r 0 2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5 . 6 X 5 3 c m

S u n f l o w e r 0 3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5 . 6 X 5 3 c m

G r a s s l a n d 0 3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1 X 5 3 c m    

G r a s s l a n d 0 4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5 X 5 3 c m

1

2

3

4

5

75

1

'자연과 그림은 내게 치유이다.'

지난 어느 날 나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자, 매번 그렸던 

꽃과 나무가 싫어 졌다.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용기내 마주한 삶

에서, 다시 만난 꽃과 나무 파도와 햇살은 예전의 내가 느꼈던 것

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이제 자연의 따뜻함, 청량감, 경쾌함, 생

동감, 평안함, 즐거움을 떠올리고 그려내며 아픔을 치유한다. 작

업을 보는 관람자들도 좋은 기운으로 일상을 이어 나가길 기도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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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식
책 가 도 1 4 3

 2 0 1 1 ,  프 린 트 된  한 지 에  손 바 느 질 ,

4 4 c m X 7 3 c m     

책 가 도 2 6 4

 2 0 1 5 ,  프 린 트 된  한 지 에  손 바 느 질 ,

1 3 6 c m X 7 9 c m  

책 가 도 0 4 4 - 1 s

 2 0 2 3 ,  프 린 트 된  한 지 에  손 바 느 질 ,

5 0 c m X 3 5 c m      

 

책 가 도 0 4 4 - 5 s

 2 0 2 3 ,  프 린 트 된  한 지 에  손 바 느 질 ,

5 0 c m X 3 5 c m

책 가 도 3 6 7

 2 0 1 6 ,  프 린 트 된  한 지 에  손 바 느 질 ,

7 0 c m X 1 0 0 c m  

1

2

3

4

5

76

21

'현대인의 인문학적 얼굴을 바느질하다'

처음 촬영했던 나의 서가 모습이 또 다른 형태의 초상임

을 발견하고 <책가도> 초상을 촬영한다. 

<책가도> 연작은 현대인들의 서가를 촬영하며, 확장과 

변주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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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빈
어 느  봄 날

 2 0 2 0 ,  선 지 ,  먹 ,  안 료 ,  

1 3 8 X 6 9 c m     

어 느  봄 날

 2 0 2 0 ,  선 지 ,  먹 ,  안 료 ,

1 3 8 X 6 9 c m    

어 느  봄 날

 2 0 2 0 ,  선 지 ,  먹 ,  안 료 ,

1 3 0 X 6 0 c m      

 

1

2

377

1

'유투브 임원빈을 만나다.'

부평은 일제 시대부터 공장이 많고 인천의 중심부 역할

을 해온 지역이다. 미군부대가 부평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공

원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하였다. 

작가는 부평의 아름다운 공원을 중심으로 부평의 꽃을 

이야기로 먹과 채색을 이용하여 부평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167

2
0

2
3

 B
B

A
F

2

3



168

장인희
A  L u m p  0 0 2

H a n d - c u t  m i r r o r  f i l m  a n d  

g o l d  l e a f  o n  p a n e l ,  3 5 X 3 5 c m     

T r i f l e s  0 0 1 ( s k u l l )

 H a n d - c u t  m i r r o r  P E T  f i l m ,  

A c r y l i c  a n d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6 0 X 6 0 c m  

T r i f l e s  0 0 2

 H a n d - c u t  m i r r o r  P E T  f i l m  

a n d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4 0 X 4 0 c m

     

T h e  D a y  a n d  N i g h t 1

 H a n d - c u t  m i r o r  f i l m ,  A c r y l i c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8 0 X 6 0 c m  

T h e  D a y  a n d  N i g h t 2

 H a n d - c u t  m i r o r  f i l m ,  A c r y l i c  

a n d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8 0 X 6 0 c m

I n  b e t w e e n

 H a n d - c u t  m i r r o r  f i l m , A c r y l i c  

a n d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5 4 X 7 1 c m  

1

2

3

4

5

6

78

2 3

'각기 다른 부분들이 그 차이를 동력 삼아 전체를 가능

하게 한다.'

'나'는 순혈의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타자들이 끊

임없이 침투하여 탄생한 혼성체이자 복합체이다. 

다름이나 차이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기능하는 작품들은 수많은 비-주체적 요소(타

자)를 포함하고 있는 혼종적인 '나'의 본질을 재고하게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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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
순 간 의  풍 경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1 4 5 X 9 0 c m      

경 계 에 서  본  풍 경 # 2 5

 2 0 1 9 ,  O i l  o n  a c r y l i c  c a n v a s ,

5 3 X 4 1 c m     

머 무 른  자 리

 2 0 2 1 ,  O i l  o n  c a n v a s ,

8 6 X 8 6 c m    

전 우 현 _ 골 목 에 서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6 5 X 5 0 c m

숨 고 르 기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3 3 X 2 1 c m  

1

2

3

4

5

79

2

1

'일상과 교차하는 도시의 오래된 풍경'

나는 학업과 활동을 위해 잦은 이동을 해왔다. 그것을 계

기로 화려한 도심 이면의 풍경 그리고 감정에 대한 관찰과 고민을 

작업으로 풀어낸다. 화려하거나 높은 곳이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발견되는 흔하고 사소한 미물들을 주로 관찰하며 그 대상

에 나의 태도나 사회적 이야기를 투영시켜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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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종
넘 쳐 흐 른  빛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5 3 . 0 X 4 5 . 5 c m  

W i p e  i t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2 2 . 0 X 2 2 . 0 c m    

울 렁 진  빛 무 리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3 4 . 8 X 2 7 . 3 c m      

 

푸 른  사 이 빛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

5 3 . 0 X 4 5 . 5 c m  

1

2

3

4

80

2

1

'인상의 기록'

나는 내가 마주한 장면을 묘사하여 기록한다. 묘사는 사

실적인 형태의 묘사가 아닌, 당시를 기억하기 위해 사라지는 기억

의 장면 속 인상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기억 

속 남아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감각하며 그려내 화면을 재구성하

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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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마 흔 의  봄 2

 2 0 2 1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0 X 5 0 c m     

미 래 의  어 느 날

 2 0 2 0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1 1 6 X 9 1 c m    

달

 2 0 2 1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0 c m ( d i a m e t e r )      

 

짧 은  낮 잠 9

 2 0 2 2 ,  나 무 에  아 크 릴 ,  

3 0 X 3 0 c m  

짧 은  낮 잠 2

 2 0 2 2 ,  나 무 에  아 크 릴 ,  

3 0 X 3 0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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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지 않는 세계를 펼치다.'

나는 자연과 풍경, 삶과 현실 등에 대한 관념과 생각, 시

각적 믿음 등의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뚫고 그 틈 사이로 침

투한다. 그 미세한 틈새의 공간에 회화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를 

화면에 펼쳐 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추상적이

고 풍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저 너머의 세계를 감상자에게 제안

한다. 나의 회화 안에서 감상자들이 각자만의 세계를 만나고 여

행하길 바란다.



175

2
0

2
3

 B
B

A
F

2

4

3

5



176

정문희
'자연에서 발견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구상과 추상을 넘

나들며 표현한다. '

맑 고  향 기 로 운  여 정

 2 0 2 3 ,  M i x e d  m e d i a ,

7 2 . 7 X 6 0 . 6 c m     

맑 고  향 기 로 운  여 정

 2 0 2 3 ,  M i x e d  m e d i a ,

7 2 . 7 X 6 0 . 6 c m    

맑 고  향 기 로 운  여 정

 2 0 2 2 ,  M i x e d  m e d i a ,

7 2 . 7 X 5 3 c m     

 

맑 고  향 기 로 운  여 정

 2 0 2 3 ,  M i x e d  m e d i a ,

2 7 . 3 X 2 2 c m  

맑 고  향 기 로 운  여 정

 2 0 2 0 ,  M i x e d  m e d i a ,

5 3 X 4 1 . 3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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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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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물질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세상의 질서와 기본 규칙은 <높고 낮음, 흐름, 깊고 얕음> 

이며 이것을 연구한다. 연구의 내용은 존재물,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를 상호작용하게 하는 약속, 바로 질서에 대

한 것이다. 이 질서는 물질과 정서를 움직이게 하여 끊임없이 움

직이며 균형을 만들고,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조화도 갈등도 만

들어낸다. ‘물리적 세상과 인간과 인간의 만든 사회’의 원리가 달

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우리의 이야

기가 된다.  

높 고  낮 음  흐 름  깊 고  얕 음 에  대 한  연 구 1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아 크 릴  

1 0 0 x 8 0 c m    

높 고  낮 음  흐 름  깊 고  얕 음 에  대 한  연 구 2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아 크 릴 ,

1 0 0 X 8 0 c m    

높 고  낮 음  흐 름  깊 고  얕 음 에  대 한  연 구 3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아 크 릴 ,

6 5 X 5 3 c m     

 

모 든  것 을  위 한  획 7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아 크 릴 ,

5 3 X 4 6 c m  

모 든  것 을  위 한  획 9

 2 0 2 3 ,  캔 버 스 에  오 일 ,  아 크 릴 ,

5 3 X 4 6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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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내가 살았던 시절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다.'

나는 당대 현실의 아픔과 기쁨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좋

은 작가란 동시대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이를 각자의 언어로 담아내는 사람이다. 삶은 힘겹지만 

당당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금 요 일 의  섬

 2 0 2 2 ,  O i l  a n d  o i l  p a s t e l  o n  

l i n e n ,  3 0 X 6 0 c m     

이 마 도  노 을

 2 0 2 2 ,  O i l  a n d  o i l  p a s t e l  o n  

l i n e n ,  3 0 X 6 0 c m    

K  양

 2 0 2 2 ,  O i l  a n d  o i l  p a s t e l  o n  

l i n e n ,  4 0 X 3 2 c m  

루 앙 프 라 방  소 년 승

 2 0 2 2 ,  O i l  p a s t e l  o n  l i n e n ,  

7 8 X 3 3 c m     

 

정 물

 2 0 2 1 ,  O i l  a n d  o i l  p a s t e l  o n  

l i n e n ,  4 0 X 3 2 c 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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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은
'May I Help You?'

캐릭터<미래>는 언제나 그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

지만,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먼저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릴 줄

도 안다. "May I Help U?”는 인간세상에 들어온<미래>가 사람들

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관계의 선을 지키고 소통을 하기 위해 노

력한다.

M a y  I  H e l p  U ?

 2 0 2 3 ,  린 넨  위 에  아 크 릴 릭 ,

4 5 X 5 3 c m

< 미 래 > 는  기 다 릴  수  있 어 ! !

 2 0 2 3 ,  린 넨  위 에  아 크 릴 릭 ,

4 5 X 5 3 c m

< 미 래 > 가  왔 어 !

 2 0 2 3 ,  린 넨  위 에  아 크 릴 릭 ,

7 2 X 6 0 c m  

< 미 래 > 들 은  한  자 리 에  모 였 다

 2 0 2 3 ,  린 넨  위 에  아 크 릴 릭 ,

9 1 X 9 1 c m    

< 미 래 > : M a y  I  H e l p  U ?

 2 0 2 3 , 린 넨  위 에  아 크 릴 릭 ,

4 9 X 4 5 c m     

 

1

2

3

4

5

85

1

2



183

2
0

2
3

 B
B

A
F

4

3

5



184

청화오지혜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자기 진화.'

우울증, 불면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뇌파의 기능에 주목

하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의 특징들을 드

로잉 한다. 뇌에서 나오는 파동들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과 이 과정들의 마지막 단계인 진정한 

자기를 마주하는 치유공간까지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S e l f  d i s u n i o n

 2 0 2 2 ,  캔 버 스  위 에  유 화 ,

4 5 . 5 X 5 3 c m    

U n t i t l e d (  뇌  드 로 잉 )  N O . 5

 2 0 2 3 ,  종 이 판 넬  위 에  혼 합 매 체 ,

4 5 . 5 X 4 5 . 5 c m    

U n t i t l e d ( b r a i n w a v e )

 2 0 1 8 ,  종 이 판 넬  위 에  아 크 릴 과  펜 ,

2 9 . 7 X 4 2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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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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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덕
'하나의 대상에 또 다른 이면을 조각하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나는 하나의 사물에서 

느껴지는 또다른 이면에 대해서 고민한다. 서로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면의 것들을 발견해 

본다.

다 르 게  보 기 2

2 0 2 3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2 9 . 7 X 2 9 . 7 c m

내 면 의  자 화 상

2 0 2 2 ,  캔 버 스 에  디 지 털 프 린 트 ,  아 크

릴 ,  7 2 . 7 X 6 0 . 6 c m   

이 중 성 2 ( 수 박 과  바 나 나 )

2 0 2 2 , 레 진 에  아 크 릴 ,

2 5 X 1 5 X 3 0 c m      

다 르 게  보 기

2 0 2 3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2 9 . 7 X 2 9 . 7 c m

이 중 성 2

2 0 2 2 , 레 진 에  아 크 릴 ,

1 5 X 1 5 X 4 c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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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림
'꿈을 칠하며 작품에 생명력을 부여하다.'

다양한 탈것들에 생명력을 주어 그 역동성으로 ‘꿈’에 빨

리 도달하고 싶다. 공간과 탈것들을 분해하고 조각내 화려한 색

으로 채색하는 나만의 조형 언어는 나의 유희의자 꿈의 표현이다. 

작품 속 탈것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 에너지를 얻

어 힘을 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었다.

C a r ,  t i n t e d  W i t h  C o l o r s

 2 0 2 0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4 5 . 5 X 5 3 . 3 c m   

누 가  먼 저  별 을  딸 까

 2 0 2 0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6 c m  

s e c t i o n 1 7

 2 0 2 2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3 8 X 3 8 c m   

차 ,  나 비 와  함 께  꿈 꾸 다 4

 2 0 2 0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1 1 6 . 6 X 9 1 c m   

달  잡 고  뭐 해

 2 0 2 1 ,  M i x e d  m e d i a  o n  

c a n v a s ,  9 0 . 9 X 7 2 . 7 c m   

1

2

3

4

5

88

1    

2

3    



189

2
0

2
3

 B
B

A
F 5

4



190

최지현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이야기'

<보기>가 없는 숨은 그림에는 누구나 찾을 수 없는 이야

기들이 있다. 

작업을 시작할 즈음 겪은 친한 친구의 죽음이 일상의 사

소한 이야기를 그리게 된 계기이다. 작업의 시작은 친구의 죽음이

었지만 그리는 과정은 일상의 삶이기에, 모두가 유한한 삶 안에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

내 일 의  설 렘

 2 0 2 2 ,  장 지 위 에  채 색  

5 3 X 4 5 c m    

휴 일

 2 0 2 2 ,  장 지 위 에  채 색

5 3 X 4 5 c m    

너 와  함 께 할  시 간

 2 0 2 1 ,  장 지 위 에  채 색  

6 0 . 6 X 9 0 . 9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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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민
밤 바 다

2 0 2 0 , w o o d p r i n t ( e d . 1  1 0 ) ,

2 2 . 5 X 2 8 . 5 c m    

새 벽 4 시

2 0 2 0 , w o o d p r i n t ( e d . 1  8 ) ,

2 8 . 5 X 2 2 . 5 c m   

1

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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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이재권

요 지 경  1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0 X 5 0 c m    

L U C K Y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9 1 X 9 1 c m

L o t u s  1

 2 0 2 2 ,  C e r a m i c ,  G l a z e ,  G o l d ,

6 2 X 2 5 X 2 5 c m

K a l e i d o  M o o n  C h a l i c e

 2 0 2 3 ,  C e r a m i c ,  G l a z e ,  G o l d ,

6 2 X 3 2 X 3 2 c m  

S w e e t  i l l u s i o n  2

 2 0 2 3 ,  C e r a m i c ,  G l a z e ,  G o l d ,

5 5 X 3 2 X 3 2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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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즐거움.'

화려하고 섬세한 패턴으로 장식된 작품을 만든다. 마법

의 손(magic hand)을 외부에 구하지 않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 내

면의 상처를 치유한 시간이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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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유
'사라져 가는 것을 포착할 자유'

내 작업실은 광명에 있는 철거지역이었다. 사람들이 살

았던 주택과 상가들에는 공사안내문이 붙고 동네는 점차 조용해

졌다. 누군가는 나고 자랐고 수많은 삶들이 지나쳤을 이곳을 나

는 그림 언어로 기록할 뿐이었다. 나는 끝없이 변화하는 풍경들 

속에서 가는 것과 또 새롭게 마주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소중한 감성을 공유하고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유 연 한 침 묵

 2 0 2 1 ,  캔 버 스 에  오 일 ,

9 0 . 9 X 7 2 . 7 c m    

겨 울 이  꾸 는  꿈

 2 0 2 1 ,  캔 버 스 에  오 일 ,  물 감 ,

1 0 0 X 8 0 . 3 c m

고 양 이 처 럼  어 디 에 나  가 볍 게

존 재 하 는  거 지

 2 0 2 2 ,  O i l  o n  c a n v a s ,

7 2 . 7 X 6 0 . 2 c m

마 주 친  아 늑 한  풍 경

 2 0 2 1 ,  캔 버 스 에  오 일 ,  물 감 ,

4 5 . 5 X 4 5 . 5 c m

계 단 을  올 라 가 다

 2 0 2 1 ,  캔 버 스 에  오 일 ,  물 감 ,

4 5 . 5 X 4 5 . 5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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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화
'양귀비가 온통 퍼져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아름다웠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가 을 을  기 다 리 며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1 X 2 7 . 3 c m    

기 다 림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5 X 3 3 . 3 c m    

섬 이  좋 아 요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5 3 X 4 1 c m  

꽃 들 의  속 삭 임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0 X 4 0 c m  

숲 속 의  만 끽  

 2 0 2 3 ,  P a i n t  o n  c a n v a s ,

4 5 X 3 3 c m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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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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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그날을 그리다, 여행을 그리다, 추억을 그리다.'

#1. Art Traveler로서 여행, 감성, 치유, 사랑, 심리, 소

소한 일상과 이야기들을 그려낸다.

#2. 작업은 작가의 개인적 신체적 무능감과 상실성의 경

험에서 출발한다. 타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한

정된 상황 혹은 환경들.

H e r e  w e  a r e ( 신 성 리  갈 대 밭 에 서 )

 2 0 1 4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3 0 X 3 0 c m    

연 ( 緣 )

 2 0 1 5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3 X 4 5 . 5 c m

세 여 자

 2 0 1 4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1 6 . 5 X 2 1 . 5 c m  

설 렘

 2 0 1 5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5 3 X 4 5 . 5 c m   

深 愛  ( 심 애 )

 2 0 1 4 ,  캔 버 스 에  아 크 릴 ,

4 5 . 5 X 6 5 . 5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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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정
'일상의 공허함을 비움으로 담아내다.'

나는 ‘빛’을 표현한다. 빛을 세상에 실체로 바라보며 일     

상의 모습들을 허상화 시킨다.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의 근원은 스스로가 만들며 낸 환

영일지 모르기에 대상들과 적정거리를 두어, 이미지를 고요하고 

낯설게 만들며 명상적인 분위기로 담아낸다. 절제와 함축의 표현 

속에서 공허함을 비움으로 치환하면서 일상을 표현한다.

돌 무 덤

2 0 2 2 , 장 지 에  분 채 ,

6 0 . 6 X 9 1 c m   

달 길

2 0 2 2 , 장 지 에  분 채 ,

9 0 . 9 X 7 2 . 7 c m   

마 주 친  내 부

2 0 2 2 , 장 지 에  분 채 ,

1 1 6 . 7 X 9 0 . 9 c m

숲 과  돌

2 0 2 2 , 장 지 에  분 채 ,

9 0 . 9 X 7 2 . 7 c m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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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빛이 기억에 담기는 에너지와 휴식'

봄날 꽃들의 화려함과 함께 어우러지는 밤하늘의 별빛. 

변함없이 순환되며 생성되는 숲속의 에너지. 봄의 활기로운 기운

이 생성되는 역동적인 기운. 일상의 모습에서 남겨지는 여러 흔적

과 자취들을 별빛처럼 표현한다. 

빛 의  기 억 - 풍 요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2 4 . 2 X 3 3 . 3 c m  

빛 의  기 억 - b e g i n n i n g   

 2 0 1 5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3 3 . 3 X 5 3 c m   

빛 의  기 억 - y e l l o w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X 4 5 . 5 c m  

빛 의  기 억 - g r e e n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9 1 X 7 2 . 7 c m

1

2

3

4

96

1



205

2
0

2
3

 B
B

A
F

2

3

3 4



206

황윤서
'하나의 거대한 상점'

나는 유년기 시절부터 수집해온 다양한 이미지들을    

토대로 아트북 형식의 아카이브를 만들어왔다. 

이는 스티커나 엽서, 과자봉지 등 인쇄물부터 시작하여 

각종 동식물 도감, 70/80년대 대중문화 이미지, 인터넷 밈, 일상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소 방대한 범위로 수집되어 콜라주,드로잉,

회화,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이 세

계의 단면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그 중에서도 <Scrap-Post 시리즈>는 과거의 포스터 및 

홍보물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텍스트 이미지를 관찰

하며 이미지 속 담긴 대상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 대중문화 속에

서 소비되는 시대적/시대착오적 이미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인 연작이다.

문 제 를  위 를  던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4 5 . 5 X 5 3  c m

W o n d e r f u l l y  t r a i n e d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5 3 X 4 0 . 9  c m   

수 집 의  즐 거 움

 2 0 2 3 ,  O i l  o n  c a n v a s

5 3 X 4 0 . 9  c m  

1

2

3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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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
'엮여가는 시간의 포착'

시간이라는 것은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무의식

적으로 계속해서 엮이면서 쌓여간다.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관계성이 얽

혀 있는 시간을 관찰하고 내면에 그 시간들이 어떻게 엮여지고 있

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 간 의  축 적

 2 0 2 1 ,  버 려 진  나 무 ,  철 사 ,  면 실 ,

8 0 X 6 0 X 2 0 c m

빌 고  또  빌 어

 2 0 2 3 ,  면 실 ,  솜 ,  촛 대

가 변 설 치   

작 은  우 물

 2 0 2 3 , 철 사 , 면 실 ,

6 0 X 5 2 X 5 2 c m  

1

2

39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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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택
'일상의 헛것으로부터 인간의 본능을 추적하다.'

순간의 섬광처럼 번쩍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미지 ‘헛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진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였던 

착각의 이미지에 갖게 된 호기심으로부터 작업은 시작되었다. 자

라를 본 적이 없다면 솥뚜껑을 보고 놀랄 일도 없다. 이렇게 내면 

깊이 숨어있던 본능의 잔상이 주변의 닮은 형태에 묻어나올 때, 

우리는 헛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헛것을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나

의 작업은 본능을 엿보는 행위와 같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감춰

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한다.

유 해 동 물  보 호 구 역 8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 7 X 7 2 . 7 c m

유 해 동 물  보 호 구 역 1 1 - 1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5 3 X 4 5 c m

초 록 불

 2 0 2 0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8 0 . 3 X 1 0 0 c m  

유 해 동 물  보 호 구 역  7

 2 0 2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9 1 X 1 1 6 . 8 c m ,    

유 해 동 물  보 호 구 역 3

 2 0 2 2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7 2 . 7 X 9 0 . 9 c m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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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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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
'오늘도 무사히'

1970~80년대 익명의 누군가에 의해 모사되어 한국에

서 안위의 아이콘으로 유행했던 '기도하는 소녀'를 통해 오늘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오늘도 무사히'라는 소망의 계보를 

따라간다.

기 도 하 는  소 녀

 2 0 2 2 ,  그 물 망  위 에  스 킬 자 수 ,

1 0 6 x 1 0 6 c m

오 늘 도  무 사 히  

 2 0 1 3 ,  A c r y l i c  o n  c a n v a s ,

6 0 . 5 x 5 0 c m  

숨 어 있 는  달

 2 0 2 1 ,  O i l  p a s t e l  o n  c a n v a s ,

7 3 x 6 0 . 7 c m

칼 라 데 아  뷰 티 스 타

 2 0 2 0 ,  O i l  p a s t e l  o n  w o o d  

p a n e l ,  3 0 x 7 0 c m

1

2

3

4

1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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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성 '인천메탈시티'

1990년대 인천은 한때 한국 헤

비메탈 음악의 성지였다. 인천 관교동 주

택 지하에 40-50개의 메탈밴드들이 모

여 있었다. 한국 헤비메탈 음악의 흥망성

쇠와 결을 같이하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

기를 들어본다.

Movi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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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쓰 Kath

'음악이 가졌던 빛나는 언젠가

의 순간을 다채로운 색감과 섬세한 화풍

으로 담아낸다.'

그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그린다. 그 순수한 열정에는 늘 '재미'가 

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

는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다른 이들과 나

누고자 한다. 개성 넘치게 담아낸 인물 

표현으로, 이미지로 소통하는 세대로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기 충분한 따뜻함

이 완연한 그림이다. 

그가 열광하는 ‘재밌는 것’을 동

시대에는 누리지 못한 본인 또래 세대에

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보석 같은 '내 안

의 음악', 그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

신만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은 밴

드 문화를 사랑하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소유의 한 방식이다. 음악 예술의 찬란했

던 장면을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표현하

는 시리즈는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

현 방식이며,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시절의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다.

Illustrator

H o u s e  o f  B l u e s

 2 0 2 0 ,

C o l o r e d  p e n c i l  o n  p a p e r ,

 2 9 . 7 X 4 2 c m

P r e s e r v a t i o n  H a l l  2

 2 0 2 1 ,

C o l o r e d  p e n c i l  o n  p a p e r ,

 2 9 . 7 X 4 2 c m

P r e s e r v a t i o n  H a l l  1

 2 0 2 1 ,

C o l o r e d  p e n c i l  o n  p a p e r ,

 9 0 X 6 0 c m

1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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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평부천아트페어

:경계 없는 아름다움

2023.10.25.-10.29.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65 협성원

총괄 디렉터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마케터

그래픽 디자인

공동기획

주최

주관

후원

협력

Chief Director by

Curated by

Assisted by

Assisted by

Marketer by

Space Design

Graphic Design

Joint Planning

Hosted by

Organized by

Supported by

Cooperated by

추헌민

김재은 공간불모지 대표 

고민수 공간운솔 대표

노찬균

황주영

www.bbabamstudio.com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연대팀

최인호, 노수진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부

강주현, 용혜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천시

부평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관광공사

사회복지법인협성원

Chu heonmin

Kim jaeeun bullmoji 

Go Minsu Woonsol

Roh Changyun

Hwang Juyeong

BBABAM STUDIO

www.bbabamstudio.com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City Center Solidarity Team

Choi Inho, Ro Sujin

Bucheon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City Department

Kang Juhyun, Yong Hyeyoung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Bucheon City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ucheon Cultural Found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cheon Tourism Organization

Hyeopseongwon

2023 Bupyeong Bucheon Art Fair

:Beauty without Boundaries

25 Oct 2023 - 29 Oct 2023

65, Hwarang-ro, Bupyeong-gu,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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